
OLED TV, 연내 출시 무산 가능성
삼성․LG, 디스플레이 수율이 걸림돌 … 출시시기 2013년 이후 예상

<꿈의 TV>로 불리는 OLED TV의 양산이 늦어져 연내 소비자들이 구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플레이 수율 문제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로 알려지고 있으며, 양산은 빨라야

2013년 초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12년 안에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TV를 출시한다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지만 출시시기는 아직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9월 독일 가전전시회(IFA)에서 삼성전자 윤부근 가전담당 사장과 LG전자 권희원 홈엔터테인먼트 사업본부

사장이 2012년 4/4분기에 출시하겠다고 앞다투어 이야기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최대한 일정을 앞당기더라도 시제품 정도만 내놓을 뿐 생산라인을 풀가동해 연내 양산체제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OLED TV 양산이 늦어지는 이유는 디스플레이 수율이다. 수율은 부품중 만족할만한 완성도에 이르러 실제

로 생산에 사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생산기업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수율이 높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최대 걸림돌”이라며 “OLED TV의 가격

을 낮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율이 낮으면 디스플레이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고 OLED TV를 제조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내 놓

을 수 없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55인치 기준 OLED TV를 1000만원 안팎에서 출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디스플레이

수율이 높지 않으면 가격을 맞추기가 어려워진다.

또다른 관계자도 “디스플레이 수율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관돼 있다”며 “아직 출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연내에 본격 판매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양사가 일부 한정된 수량의 OLED TV를 내놓을 가능성은 있다. 대량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시제품 형태로

우선 출시하고 예약판매를 할 여지는 열려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이른바 <꿈의 TV>를 줄기는 것은 201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OLED TV는 액정과 달리 스스로 빛을 내고 반응속도가 1000배 이상 빠른 발광다이오드가 적용돼 화질이

뛰어나고 광원(백라이트)이 필요 없어 두께가 얇고 전력효율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사는 수조원의 기술

개발비를 투입해 제조 기술을 개발했다.

9월에는 IFA에 전시하려던 OLED TV 2대가 분실되자 삼성전자가 기술유출을 우려해 한국과 독일 경찰당

국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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